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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했던 '그리즈만 유니폼' 쟁탈전…승자는 설영우

등록 2023.07.28 09:48:57

[서울=뉴시스]팀 K리그 수비수 설영우.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의 간판 골잡이 앙투안 그리즈만의 유니

폼 쟁탈전에서 승리한 설영우(울산)가 환하게 웃었다.

설영우는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T마드리드와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힘들고 정신

없는 경기였다"며 "상대 역습 속도가 게임에서나 보던 속도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K리그 올스타격인 팀 K리그는 이날 AT마드리드를 상대로 3-2 짜릿한 역전승에 성공했다.

설영우는 "인생에서 값진 경험이었다. 홍명보 감독님처럼 저도 이기고 싶었는데, 솔직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겨서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설영우는 AT마드리드와의 경기 전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결장한 광주FC의 외국인 수비수 티모의 부재로 이날 유일하게 풀

타임을 소화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앙투안 그리즈만이 슛이 빗나가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07.27. myjs@newsis.com

경기 전부터 그리즈만과 유니폼을 교환하고 싶다고 외쳤던 설영우는 목표를 이뤘다.

마침 그리즈만도 쿠팡플레이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축구게임을 통해)설영우를 알고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설영우는 "경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가 그리즈만에게 영어로 '내가 설영우'라고 밝혔다. 그러자 저를 안다고 하면서 기다려

달라고 했고, 20분 정도 기다려서 유니폼을 받고 하이파이브까지 했다"며 해맑게 웃었다.

이어 "누구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없는데, 그리즈만이라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즈만이 돌파를 하고 있다. 2023.07.27. myjs@newsis.com

2020년 울산에서 프로로 데뷔한 설영우는 올 시즌 정규리그 22경기에 출전해 1골 3도음을 기록 중이다. K리그 통산 101경기

3골 9도움이다.

지난달에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에 뽑혀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기도 했다.

  

1998년생인 설영우는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와일드카드(24세 초과 선수)에도 뽑힌 상태

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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